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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한국은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하는데 모든 동역자 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월 선교편지를 보내 드리오니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

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인도네시아에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

어 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리라 믿습니다. 

 

1. 2018년 첫번째 숨바섬 사역을 오륜대학부와 함께 1월 9일부터 19일까지 하였습니다. 

2018년 첫번째 숨바섬 사역을 오륜교회 대학부 32명과 함께 1월 9일부터 19일까지 하였습니

다. 금번 숨바섬 선교는 4일간 계속 쏟아지는 비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었으며, 최악의 날씨인 

쏟아지는 엄청난 폭우와 강풍 속에 장장 왕복 7시간을 걸어서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며 신발

은 진흙탕 속으로 푹푹 빠졌고 속옷까지 흠뻑 젖어 추위에 모두들 덜덜 떨면서도, 복음이 한번

도 들어가지 않은 라밍깃 마을에 들어가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성탄예배

를 함께 드리기 위해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정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은혜의 예배를 드

렸고 기초공사를 시작한 라밍깃마을 교회 기초공사터에서 함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였다. 또한 

숨바섬 사역 처음으로 서숨바 지역으로 들어가 3군데서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사역을 하였습니

다. 숨바섬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

며 건축 중인 라밍깃 마을 교회, 마후마을 교회, 마따와이 이위마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보내드리는  

2 월 선교편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

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

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2. 자카르타 한센인 마을 사역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지난 1월 19일 한센인 마을에 들어가 2018년 첫번째 사역을 하였습니다. 한센인 자녀들, 아기

들, 한센인 극빈자 120여명에게 후원과 기도를 하였으며 특별히 귀한 의족 2개가 후원이 되어 

2분의 한센인 분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몇몇 교회와 호주 한센인 협회, 

그리고 한국 국제의료봉사회와 함께 4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센인 마을을 위한 특별 프로젝트

를 준비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료진료, 문화사역, 단체 소풍, 한센인 선

교 세미나까지 총체적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한센인 분들이 더욱 마음 문이 열리어 주님을 영

접하도록, 그리고 매달 필요한 한센인 후원재정과 4월 특별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말랑 UKCW 기독종합대학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아직 UKCW 대학이 법정소송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다시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항소되어 이어질 상황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언젠가 그 분의 뜻을 알게 되리라 믿으며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습

니다. 주님께서 2018년에 모든 법정소송이 마무리 되어 하루속히 대학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

울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 준비하고 있는 캠퍼스 마련을 위하여서도 함

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KCW 대학을 통하여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나타나며, UKCW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선포되어 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4. 숨바섬 산속마을 현지 사역자 2018 년 5 월 성령 수련회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5월 1일부터 5일까지 하고자 하는 숨바섬 현지 사역자 성령 수련회를 위해 기도바랍니다.  정

말 지난 10년간 숨바섬 산속마을에서 묵묵히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을 섬기며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 50여명에게 희망과 기쁨과 감사를 주고자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과 섬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난 10년 숨바섬 사역을 통해 수



많은 마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고 우리 현지 사역자들 중 약 95%가 

비행기를 타 본적이 없고, 숨바섬을 벗어나 본적도 없으며, 정말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

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재

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기에 성령 수련회를 위한 재정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분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만져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늘 부족한 저희 부부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2월에도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8년 2월 5일 

                                               인도네시아에서 함 춘 환, 김 성 혜 드림 


